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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차관 "파주·김포 집값 불안하면 내달 조정대상지역 지정"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부 1차관,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

금융당국, 이달 말 15개 銀·8개 銀지주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 조기 시행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이달 말부터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 조기 시행...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 공급 늘리기 위한 조치

은행별로 살펴보면 이달 말 광주·전북은행, 오는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이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

'째깍째깍' 6개월 미뤘둰 빚폭탄 ‥부실 방아쇠 당기나 이데일리

금융권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6월 만기가 돌아온 대출 48조원을 6개월 연장...약 581억원 규모의 이자도 유예된 상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일률적 지원을 계속 떠안고 가기도 어렵다는 게 딜레마...코로나가 연내 종식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무리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100% 배상안 나올듯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주 라임 사태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 부당이득 반환 차원에서 피해자에 최대 100% 돌려주라는 권고안 나올 것으로 전망

관계자, "은행도 사기 당한 피해자인데 납득할 증거를 제시 못하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향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전년比 7% 증가…의원·한방병원 급증 파이낸셜뉴스

5대 손보사가 올해 5월까지 지급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2조9318억원으로 지난해 5월 누계 지급보험금 2조7365억원 대비 7.14%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의원급,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외래 진료 청구가 늘아...한방병원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22.45%

초저금리에...엄격했던 '킥스' 칼날, 무뎌졌나 서울경제

최근 금융당국이 킥스 최종안을 공개한 가운데 당국이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자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한화생명이 가까스로 규제 기준(100%)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

이는 앞서 진행한 1·2차 계량영향평가 당시 기준 대비 ‘계약의 경계’ ‘위험마진’ 등의 주요 항목을 크게 완화한 결과...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이중과세 논란 거래세 폐지해야…금융세제 입법 최대쟁점 연합뉴스

유동수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

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으로, 양도세 전면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SK바이오팜 잡으려?… 청약 마지막 날 CMA 10조 뺐다 국민일보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증권사 CMA 잔액은 전날 56조9,936억원에서 46조8517억원으로 10조1,419억원 줄어…연초 이후 CMA 잔액 첫 40조원대로…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를 새로 쓴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 시기에 국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이 10조원이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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